
※ 한국레즈비언상담소 성폭력 사건 가해자 어지(차라)는 한국레즈비언상담소가 결정한 징계 및 가

해자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한국레즈비언상담소와 서약했습니다. 아래의 사과

문 공개는 서약서 5항 '어지(차라)는 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들 및 상담소에 대한 사과문을 작성하

며, 한국레즈비언상담소는 이를 피해자들과 협의하여 상담소 홈페이지 및 상담소 회원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인권단체 메일링 등에 공개할 수 있다.'에 따른 것입니

다.

※ 1.~4. 피해자 A, B, C, D에 대한 사과문은 생략합니다.

※ ‘5. 한국레즈비언상담소에 드리는 사과문’에서 피해자 A, B, C, D의 신상이 드러나는 부분은 생

략합니다.

※ 어지(차라)가 파란색으로 작성한 부분은 주요 수정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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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피해자 A, B, C, D에 대한 사과문: 생략.

5. 한국레즈비언상담소에 드리는 사과문

상담소 회원 4명에게 저는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받았습니다. 그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저지른 행위는 

성폭력이 맞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에게는 원하지 않는 연락을 취하는 등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

동을 했습니다. 두 번째 피해자에게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스킨십을 행하여 성폭력을 가했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에게는 밀폐된 장소에서 성폭력으로 가했고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과를 시도하였습

니다. 네 번째 피해자에게는 성폭력 가함과 더불어 불평등한 소통 방식을 거듭하였습니다. 위에 언급된 

행동과 지적받은 문제제기는 사실입니다. 저의 행동은 명백한 성폭력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으로부터 네 번째 사건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제가 저의 잘못과 가해 행위에 대해서 저는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문제화하려고 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저는 1년 반 동안 상담소 

활동가, 인권 활동가, 성소수자 활동가로 자처하며 활동했습니다. 이 같은 위선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진

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합니다. 저로 인해 상담소 안에서 얼마나 많은 회원들이 저로 인해 부정적 경험을 

하셨을지요.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지금의 사태를 최대한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합니다. 

저는 상담소가 지향하는 반성폭력이란 가치에 동의하며 상담소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상담 활



동가로서 내담자분들을 만나면서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하며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피

해자들에게 가했던 행동들은 제가 동의했던 가치와 지향점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활동가로

서 행했던 행동과 상담소 회원 및 활동가 사이에서 제가 했던 행동은 매우 모순적이었습니다. 저의 이

같은 행동들로 인하여 활동가로서의 신뢰를 무너뜨리게 된 점에 대해 상담소 활동가, 회원분들 그리고 

내담자분들께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전 이번 사건을 마주하고 저의 행동들에 대해 돌아보면서 비단 제가 상담소에서 벌인 행동 뿐 아니라 

저의 지난 많은 시간들에 대해서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대의 대부분의 시간을 여성주의 활동

가로 자임하고, 레즈비언으로 정체화 하였으며, 성소수자 활동가로 자처하면서 보냈습니다. 그 과정 가

운데 저는 제가 고질적으로 겪었던 패턴, 즉 타인에 대한 애정이나 관심의 표현을 스킨십 등으로 먼저 

시도하면서 성폭력 가해를 반복하였던 저의 방식이 가진 심각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 같은 잘못된 방식이 타인을 성적으로 통제하거나 억압하게 되는 폭력의 경험을 빈번하게 낳았다는 

점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저의 잘못된 많은 언행으로 인해 불편한 가운데서도 그동안 저를 동료 활동가로 함께 하기 위해 들였던 

상담소 분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저의 사건이 상담소 내부에 공개되고 드러나게 

과정에서 그 동안 짧지 않은 1년 반이란 시간동안 저와 얼굴을 보며 활동했던 수많은 활동가와 회원 분

들이 얼마나 큰 배신감과 실망감, 그리고 안타까움을 느끼셨을지 상상만으로도 절망스럽고 죄송스럽습

니다. 

저는 이 시점 이후로 제가 인권 활동가로서 얼마나 부적격인 사람인지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하며 모든 

인권 활동, 성소수자 활동, 여성주의 활동을 멈추고 제 행동을 교정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또한 가

해자로서 제가 행했던 행동들이 가진 문제의 심각성을 뉘우치고 시정하기 위한 가해자 교육을 받는 등 

이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의 수많은 불찰과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상담소 많은 분들과 내담자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표하며 부족한 사과문을 마칩니다.


